
2015년 (재)영남문화재연구원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 1기 운영 결과

보고,보고, 배우고,  배우고, 즐기자!즐기자! 어린이 발굴 학교 어린이 발굴 학교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고고학체험교실 『어린이 발굴학교』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굴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함께 발굴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하며, 발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제 발굴

현장 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

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2015년 『어린이 발굴학교』 1기는 5월 9일 토요일 마산 YMCA 소속 초등학

생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산 YMCA 초등학생 41명은 역사 탐험대

라는 주제로 2015년 매월 1회씩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체험하는 역사에 관심

이 많은 친구들이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중인 경북대학교 임

상실습동 조성사업부지 내 발굴현장에서 유구 실측, 사진 촬영, 레벨 측량 

등의 체험을 오전에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연구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문화재와 발굴에 대한 PPT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원 견학, 와당 복원, 선사시

대 마을 만들기 등의 일정으로 체험을 진행 하였다.

 마산 YMCA 초등학생 41명 함께 한 이번 『어린이 발굴학교』를 통해 발굴현

장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과정과 실제 발굴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과거에 묻

혀 있는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과 고고학이 우리의 과거 역

사를 밝혀주는 자료인 동시에 현재의 생활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